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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, 코로나-19 대응 돌봄 종사자 정서 지원

- 국립예산치유의 숲 연계, 숲 치유 힐링 프로그램 추진 -

-

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(원장 조경훈)이 오는 6. 2.(목) ~ 3.(금) 소속

기관 요양보호사, 대체인력 종사자 등 돌봄 종사자의 심리 및 정서

지원을 위한 1박 2일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.

숲 치유 프로그램은 코로나-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돌봄 공백이

발생할 때마다 긴급 틈새·돌봄 업무를 수행한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

봄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진예방을 위해 마련되었다.

긴급틈새돌봄 사업은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으로 기존에 이용하던

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요양병원·사회복지시설에서의

돌봄 인력이 코로나-19 확진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, 사

회서비스원 소속 돌봄 인력(요양보호사 등)이 가정 및 시설에 파

견되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-19라는 재난 상

황에서 돌봄 서비스 이용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, 아동,

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한 사업

이다.

이번 숲 치유 힐링 프로그램은 국립예산치유의숲(센터장 김동희), 서산

용현자연휴양림(소장 이영록) 등 충남지역의 산림복지시설과 연계하여

운영되었다.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‘알로록 달로록 손수건 염색’, ‘소도구

테라피&싱잉볼 명상’, ‘마음 편한 아로마&차(茶) 테라피’ 가 진행되었다.



또한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충청권트라
우마센터의 ‘마음안심버스’를 통해 돌봄 종사자의 스트레스와
두뇌 건강 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받고 측정 결과에 따른
호흡, 명상 및 개인 프로그램도 실시되었다.

장기간 지속된 코로나-19 상황에서 쉼 없이 일해온 돌봄 종사자가
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휴식의
시간이 되었다.

조경훈(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) 원장은 “긴급 상황의 최일선에서
업무를 수행한 돌봄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, 업무 스트레스에
노출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심리 정서적 지원과 회복을 위한 다
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.”라고 덧붙였다.

붙임 (별첨)기사 사진 1부. 끝.


